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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악기가 있다. 누군가는 그

런 많은 악기 중의 하나를(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두 세 가

지의 악기를) 연주하여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능력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들으

며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내심 나에게

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실 신은 모든 사람에

게 공평하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씩 악기를 선사해 주었다. 그

것도 요즘 트랜드에 맞게 휴대용으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휴대용 악기를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가수라고 한다. 

악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소리의 생성 방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명악기, 

관악기, 및 타악기로 나누는 것이 많이 사용된다. 현명악기는 

피아노와 같이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건반현악

기, 하프와 같이 현을 튕겨 소리를 만드는 발현학기, 활을 이용

해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찰현악기로 구성된다. 

관악기는 리드(reed)의 유무에 따라 클라리넷, 색소폰, 오보에

가 포함되는 유황악기와, 피리, 퉁소, 플루트 같은 무황악기로 

나뉜다. 타악기는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즈와 같이 악기 자

체가 소리를 내는 체명악기와 팀파니, 북, 드럼과 같이 막을 

두드려 공명에 의해 소리가 나는 막명악기로 구성된다. 이번 종

설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기인 ‘목소리’를 위의 분

류법에 따라 구분해 보면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문

1. 현악기로서의 목소리

성대 점막이 마치 현처럼 진동하여 소리를 생성한다는 점에

서는 목소리는 현악기와 유사하다. 현을 진동시키는 힘은 폐에

서 나오는 호기류로 성대가 내전된 상태에서 성문하호기압에 

의해 성대가 벌어지고 베르누이 효과(Bernoulli effect)에 의

해 성대가 닫히면서 성대 점막이 진동하게 된다. 현악기에서 음

의 고저를 결정하는 것은 현의 굵기, 길이, 강도이다. 실제로 인

간도 성대 점막의 강도와 길이를 조절하여 음의 고저를 조절한

다. 이중 진성대의 길이는 인간 목소리의 음역대를 정하는데 가

장 중요하다. 비올라에서 나는 소리가 첼로 보다 일반적으로 높

은 것은 비올라의 현의 길이가 첼로에 비해 짧기 때문인 것처

럼, 성인 남성의 진성대의 길이는 성인 여성의 진성대보다 40% 

정도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한 옥타브 정도 낮

은 목소리를 낸다. 이러한 길이의 차이는 성종 간에서도 나타

나는데 소프라노의 성대의 길이는 14~17 mm, 베이스는 24~25 

mm로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성대의 길

이가 길다(Table 1).1,2)

진성대의 강도 결정은 조금 복잡한 기전을 통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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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역대에서 진성으로 발성을 할 경우 강도를 결정하는 변수

는 진동하는 조직의 양과 갑상피열근의 활성 정도에 가장 영

향을 받는다. 즉 갑상피열근이 수축할수록 진성대의 강도가 증

가하므로 목소리의 주파수는 높아진다. 반면에 고음역대 또는 

가성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진동하는 진성대의 길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갑상피열근이 활성화 되

는 경우 진성대를 수축시켜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목소리의 주파수는 낮아지게 되며 반대로 윤상갑상근이 활성

화 되는 경우에는 마치 바이올린에서 줄감개를 당겨 주는 것처

럼 진성대를 당겨주어 탱탱하게 만들어서 주파수가 증가한다.3)

악기 가운데 피아노의 음역이 약 7옥타브로 가장 넓으며 다

른 악기는 연주자의 실력 및 제작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4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가진다. 이에 반

해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진성으로 약 2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가지며 매우 훈련된 성악가는 3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베이스부터 소프라노까지 개체 별로 다른 음역

을 가지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음역을 모두 더하면 약 4옥타브 

정도가 되어 다른 악기와 비슷한 범위의 소리를 내게 된다. 과

거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음역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있었는

데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거세가수(castrato)가 그 예이다. 거세가수는 사춘기 이전에 고

환에 상처를 내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변성기에 후두

의 성장을 막음으로써 작은 후두를 유지하여 여성 소프라노에 

비해 높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현재 활동하

고 있는 카운터 테너는 남성호르몬 기능이 정상인 정상 남성으

로 가성과 비슷한 발성법으로 고음을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토 또는 메조소프라노 정도의 음역을 가지며, 소프라노와 비

슷하거나 높은 음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4)

2. 관악기로서의 목소리

우리 인간 Homo Sapiens은 ‘동물계’, ‘척색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Homo속’에 속한다. 생물학에서는 침팬지, 보

노보(피그미침팬지), 고릴라, 사람이 사람과(Family Hominidae)

에 속하며 Homo속에는 우리 인간 1종 만으로 만 구성되어 있

다. 인간은 그러나 다른 영장류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

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족 보행(bipedalism)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앉는 차원을 넘어 두 다리만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며 

앞 발은 온전히 손으로만 사용한다. 그런데 이족 보행이 이동 

방법의 변화와 단지 손의 자유로움 만을 인간에게 선사해 준 것

은 아니다. 이족 보행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의사 소통 수단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족보행이 

목소리의 생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첫째, 이족 보행을 함으로써 지면으로부터 곧은 척추를 가지

게 되었고 그 위에 90° 각도로 두개골이 놓여 지게 되었다. 이

를 통해 후두의 하강이 가능해 지면서 발성을 위한 공명강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후두가 하강하면서 윤상연골과 피열연

골의 위치 관계에도 다른 영장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윤

상연골과 피열연골이 이루는 관절면의 각도가 인간에서는 약 

60°로 영장류 가운데서 가장 큰데 인간에 가까운 영장류일수록 

이 각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포유류의 성문부

는 마름모 꼴의 사각형 형태이다. 사각형의 성문은 숨을 쉬는 

데 보다 큰 면적을 제공하여 쫓고 쫓기는 자연환경에서 짧은 시

간에 작은 저항으로 호흡을 하는데 유리하다. 반면에 인간의 성

문부는 큰 각도로 인하여 야구의 홈 플레이트와 비슷한 모양

의 오각형 형태이다. 앞쪽의 반을 차지하는 삼각형 부위는 면

적이 좁아 급한 응급 상황(예를 들어 맹수가 인간을 쫓아 오는 

상황)에서 호흡을 하는데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부위에 존재하는 성대 점막이 진동하여 인간의 소리-발성-을 

낼 수 있다. 셋째, 보행으로부터 앞발/손/이 자유로워 지면서 쇄

골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다른 사족 보행 동물에 비해 평행에 

가깝게 되었다. 이는 손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것 외에도 흉곽

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좋은 발성을 

위해서는 호흡기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호기류가 단순히 성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호기류가 적당한 시간 동안 

성문을 통과해야 만 좋은 발성과 노래 부르기가 가능하다. 횡

격막은 포유류에만 존재하며 불수의근인 횡격막을 훈련을 통

해 마치 수의근처럼 사용하는 포유류는 인간 밖에 없다.5)

이처럼 후두의 하강에 의해 형성된 성도(vocal tract)는 공

명강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공명강의 모양(길이 및 부피)이 변

하면서 소리 증폭, 음색형성을 한다는 점에서 목소리는 관악

기와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성도에서 증폭되는 배음

을 음형대(formant)라고 하는데 훈련 받은 성악가에게서 나타

나는 성악가 음형대(singer’s formant)의 존재는 성악가의 노래 

소리가 마이크의 도움 없이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불구하고 청

중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관악기는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관의 고유한 형태가 그 악

기의 특유한 음색을 결정한다. 같은 색스폰 가운데 소프라노 색

Table 1. The length of vocal folds according to the voice classi-
fication

Voice classification Vocal fold length (mm)

Soprano 14-17
Mezzo soprano 18-21
Contra alto 18-19
Tenor 18-20
Baritone 21-27
Bass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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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은 맑고 높은 색조를 나타내고 반면에 베이스 색스폰은 깊

은 저음의 색조를 나타내는 것은 두 악기의 관의 형태가 다르

기 때문이다. 사람에서 각 개인별로 특유한 음색을 나타내는 것

은 이처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

데 얼굴이 닮은 형제 또는 자매 사이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

는 것 또한 같은 이치이다. 성종 별로 성도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음역대의 소프라노, 테너가 낮은 음

역대의 알토, 베이스에 비해 성도의 길이가 짧다.1)

사람의 성도는 무생물인 관악기와는 달리 수시로 변하게 되

는데 상기도 감염 시 인두 점막에 부종이 생기면 성도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점막에서 소리를 흡수하게 되므로(damping 효과) 

목소리가 탁하게 변하게 되는 것도 성도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

이다.

3. 타악기로서의 목소리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의 진동이 우리 신체 일부에서 울리

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목소리는 타악기 중 박

명악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흉성과 두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로

써 발성 시 공명된 소리의 진동이 전달되는 부위가 가슴 쪽이

면 흉성, 머리 쪽이면 두성이라고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

으로 그러나 실제로 이 부위에서 소리의 진동이 이루어 지는지

는 명확하지 않다.

흉성에서는 갑상피열근이 주 작용을 하며 진동은 복합 진동

(multi-mass oscillation)의 형태로 전장, 전폭, 전후로 진동하

게 되어 배음이 풍부하고 강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반면에 두

성에서는 윤상갑상근이 주 작용을 하며 성대는 단순 진동(one-

mass oscillation) 형태로 성대의 상순만 진동하는 전장, 반폭, 

반후의 진동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배음이 적고 소리의 크기가 

작다. 일반적으로 고음을 내는 것을 두성을 사용 한다고 말하

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저음역대에서는 갑상피열근이 

주로 작용을 하고 고음역대에서는 윤상갑상근이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6)

결    론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음색을 더블베이스는 더

블베이스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같은 종류의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

나 인간의 음색은 각 개체 및 성종 별로 매우 특징적이고 구별

적이다. 각 인간은 서로 다른 음색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 반대로 성대 모사를 통해 남을 

흉내 내기도 하며 심지어 다른 악기 소리를 모방하기도 한다.

음성은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선사해 

주었으며 집단 생활 및 문명의 건설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

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항상 몸에 휴대 가능한 악기를 선

물해 주었다.

중심 단어 : 목소리ㆍ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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